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평균 63.1%, 기술격

차는 평균 5.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발전단계별로는선진국들이모두성장

기에 위치한 반면, 국내 과학기술은 도입

기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내놓은‘국가과학기술기획을 위한

기술예측 및 기술수준조사’에 따르면 정

보∙전자∙통신, 기계∙설비, 소재∙공

정,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원

자력, 환경∙지구과학, 건설∙토목 등 7

개 대분류별 기술수준평가 결과(표 1)는

소재∙공정분야가 세계 최고기술수준대

비 6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지구과학분야의 기술수준은

5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술

격차를 기준으로 보면 정보 전자∙통신

분야가 3.9년으로 7개 분야 가운데 가장

기술격차가 작았다. 2030년까지의 경

제∙사회적환경변화를예측하기위해작

성된 이 보고서에는 기술예측의 중요성,

기술예측 정보의 획득 방법, 기술예측 결

과에 대한 신뢰도, 이전의 과학기술예측

조사의문제점과개선점등이담겨있다. 

산업계와학계, 기술수준평가시각달라

KISTEP은 올해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및 KISTEP 전문가 명단에

서 추출한 산∙학∙연 전문가 1만8천992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천701명이 설

문에 응답했다. 이 가운데 학계 전문가는

1천59명으로 설문응답자 중 62.3%에 이

르렀으며, 공공연구기관 전문가는 404명

으로 23.7%, 산업계 전문가는 238명으로

14.0%를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연구주체별기술수준조사결과(표2)는

대체적으로 산업계에서 우리 나라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학계에서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국가

별로 세계 최고기술 보유건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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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 

선진국과기술격차5.7년

정보ㆍ전자ㆍ통신 성장기 2.8 도입기 2.0 -3.9 65.3

기계ㆍ설비 성장기 3.1 도입기 2.1 -7.3 62.5

소재ㆍ공정 성장기 2.7 도입기 1.8 -4.9 67.0

생명ㆍ보건ㆍ의료 성장기 2.9 도입기 2.0 -5.7 63.7

에너지ㆍ자원ㆍ원자력 성장기 3.0 도입기 2.1 -6.0 63.7

환경ㆍ지구과학 성장기 3.0 도입기 1.9 -8.3 54.4

건설ㆍ토목 성장기 3.2 도입기 2.0 -8.2 59.3

<표 1> 7개 대분류별 기술 수준

기술의 발전 단계(1~5단계 중)
기술 기술격차(年) 기술수준(%)

해외 국내

정보ㆍ전자ㆍ통신 -2.9 72.2 -4.2 62.4 -3.7 69.6

기계ㆍ설비 -6.8 70.4 -7.2 59.0 -8.0 63.8

소재ㆍ공정 -5.7 72.0 -4.5 67.4 -5.4 64.2

생명ㆍ보건ㆍ의료 -3.6 67.6 -6.0 63.2 -5.3 64.1

에너지ㆍ자원ㆍ원자력 -4.6 72.1 -6.0 58.9 -6.6 62.4

환경ㆍ지구과학 -3.1 71.3 -9.6 51.1 -8.3 54.0

건설ㆍ토목 -8.4 59.1 -8.0 59.1 -9.1 60.7

<표 2> 연구주체별 기술수준 평가 결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
분야

기술격차(年) 기술수준(%) 기술격차(年) 기술수준(%) 기술격차(年) 기술수준(%)



건∙의료분야에서 미국의 강세가 특히 두

드러졌다. 소재∙공정분야와 건설∙토목

분야의 경우 일본이 강세를 보였고, 기

계∙설비분야와 에너지∙자원∙원자력

분야에서는유럽이강세를보였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 전분야에 대한 조

사 결과, 환경∙지구과학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는 모두 60~70% 수준으로 나타

났다. 반면 환경∙지구과학 분야는 54%

의 기술수준을 보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정보∙전자∙통신 분야에 속하는

기술의 수준이 높고, 우주∙환경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기술격차에있어서도정보∙전자∙

통신 분야에 속하는 기술은 격차연도가

짧았고, 우주∙항공 및 환경에 관련한 기

술의격차연도는크게나타났다. 

정보∙전자∙통신분야는 관련 제품의

수명과 기술의 주기가 비교적 짧아 단기

간의집중적인투자로기술수준의향상이

기대되는분야이기때문에민간의투자가

많지만 우주∙항공 및 환경 분야는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필요한 대형 기술

분야로꼽혔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산업계

전문가들이학계전문가에비해기술수준

은 높게, 기술격차는 작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지구과학

분야의 경우 산업계와 학계의 차이가 기

술수준의 경우 20.2%, 기술격차의 경우

6.5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 관

련 KISTEP의 박병원 박사는“대체적으

로 산업계는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제품위주의 응용연구를 진행하므로 학계

에 비해 연구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

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앞으로 기

술수준조사에서는 산업계, 학계 및 연구

계의 각 주체들의 기술 수준을 보는 시각

차이를 좁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강세 속에 일본, 유럽은 특화

국내 기술 수준을 중분류별로 살펴보

면, 기술격차가 가장 낮은 것은 정보전자

소재 기술로 세계 최고기술과 3.2년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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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성장기 2.8 도입기 2.0 -3.7 61.4

통신ㆍ통신망 성장기 2.9 도입기 2.3 -3.6 68.9

산업전자 성장기 3.1 도입기 2.0 -6.6 63.0

전자제품 성장기 2.8 도입기 1.9 -4.0 61.4

정보산업요소 성장기 2.6 도입기 1.3 -3.4 68.2

단위기계ㆍ부품ㆍ설비 성장기 3.2 도입기 2.1 -6.3 68.0

설계ㆍ생산ㆍ자동화 성장기 3.1 도입기 2.2 -6.0 67.1

수송기계 성장기 3.3 도입기 2.0 -9.5 55.8

교통ㆍ물류 성숙기 3.8 도입기 2.0 -7.8 46.3

극한 성장기 2.9 도입기 1.9 -6.5 61.8

금속소재 성장기 2.0 도입기 1.9 -5.2 68.4

세라믹 성장기 2.5 도입기 1.7 -3.8 65.4

고분자 성장기 2.7 도입기 1.8 -4.0 70.1

정보전자 도입기 2.4 도입기 1.9 -3.2 71.7

정밀화학 성장기 2.8 도입기 1.9 -6.8 62.4

공업화학공정 성장기 2.6 도입기 1.9 -5.5 67.5

생명공학 성장기 2.9 도입기 2.2 -4.6 66.6

생물자원 생산ㆍ이용 성장기 2.9 도입기 1.9 -6.4 64.7

보건ㆍ의료 성장기 2.8 도입기 2.0 -6.8 62.5

의료용 생체공학 성장기 2.6 도입기 1.7 -4.5 59.2

안전성 평가ㆍ관리 성숙기 3.5 도입기 2.0 -9.0 51.8

에너지 성장기 2.5 도입기 1.8 -4.4 66.9

자원 성장기 3.3 도입기 1.8 -7.3 51.9

원자력 성장기 3.4 도입기 2.3 -6.8 64.2

환경보존ㆍ관리 성장기 2.9 도입기 1.9 -6.5 61.9

지구물리ㆍ지질 성장기 3.3 도입기 2.4 -10.0 60.7

해양과학 성장기 2.8 도입기 1.6 -7.0 53.8

대기과학 성장기 3.4 도입기 2.2 -8.5 50.3

천문 우주 관측 성장기 3.2 도입기 1.4 -16.3 24.5

토목 성장기 3.2 도입기 2.1 -7.7 59.0

건축 성장기 3.3 도입기 2.1 -8.3 60.4

건설 일반 성장기 3.1 도입기 1.9 -10.1 56.4

<표 3> 중분류별 기술 수준

기술의 발전 단계(1~5단계 중)
기술 기술격차(年) 기술수준(%)

해외 국내



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보산

업요소기술, 통신 및 통신망 기술이 각각

3.4년, 3.6년이었다. 그리고 컴퓨터 기술

은 3.7년의 격차를 보였다. 반면, 기술격

차가 가장 큰 중분류 기술은 천문∙우주

관측기술로 격차연도가 16.3년으로 나타

났다. 건설일반과지구물리∙지질분야도

각각10.1년과10년으로조사됐다. 

세계 최고기술수준을 100%로 할 경우

비교한 기술수준은 정보전자소재 기술이

7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분자 소재,

통신및통신망기술, 금속소재, 정보산업

요소기술순이었다. 가장기술수준이낮은

것으로조사된기술은천문∙우주관측기

술이며, 대기과학기술과 교통∙물류가

46.3%, 50.3%로그뒤를이었다. 

기술수준별로는 국내 정보전자 소재와

고분자 소재 분야의 경우,  80%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산업전자, 단위기계∙부품∙설비, 금

속, 생명공학 등 20개의 중분류 기술이

60~70% 기술수준인것으로조사됐다. 

주요 국가별로 세계최고기술 보유건수

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59%로 세계최고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

다(표 4). 일본과 독일이 그 뒤를 이었지

만 미국과의 차이는 40%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우리 나라는 14건을 보유해

0.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7

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명∙보건∙의료

분야에서 미국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졌

다. 전분야에걸쳐미국이세계최고기술

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소재∙공

정분야와건설∙토목분야에서는일본이

강세를 보였다. 유럽은 기계∙설비 분야

와 에너지∙자원∙원자력 분야에서 강세

를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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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53 158 152 338 79 73 75

일본 59 54 85 54 29 20 31

독일 12 34 38 12 8 7 6

영국 9 14 9 17 9 2 6

프랑스 9 15 7 2 8 2 1

유럽 10 9 1 6 2 6 1

스위스 2 3 6 6 6 2 1

네덜란드 4 4 1 7 3 2 2

캐나다 3 0 1 6 6 4 3

스웨덴 4 6 2 2 2 0 0

한국 3 1 2 7 0 1 0

<표 4> 주요국별 세계 최고 기술 보유 건수

정보ㆍ전자ㆍ통신 기계ㆍ 설비 소재ㆍ 공정 생명ㆍ보건ㆍ의료 에너지ㆍ자원ㆍ원자력 환경ㆍ지구과학 건설∙ 토목

글쓴이는 한국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하

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받았다. 내외경제신문(현 헤럴드경

제신문)에서 논설위원∙편집위원 등을 역

임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자협회 사무총장으

로 재임중이다.


